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의 R&D 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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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JETRO Builetin. 372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Ⅰ>. 필리핀  

1. R&D 활동의 개관  

1) R&D 지출의 수준과 배분  

필리핀의 R&D 지출규모는 1993년에 약 1.1억달러로, 절대액에서 보면 5개국 중 가장 작다. 필리핀의 조사에서는 R&D

활동의 주체 분류에 대하여 정부, 민간기업, 고등교육, 비정부기관의 4분류가 실시되고 있다.  

먼저 R&D 지출의 주체별 구성을 보면, 정부가 59%, 고등교육기관이 15%, 민간기업이 22%, 비정부기관이 5%를 차지한

다. 정부부문의 비율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보다도 높고 태국, 인도네시아 보다는 낮다. 또 자금부담에 있어서는 정

부가 37%, 이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이 25%로 아세안 각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민간기업 23%, 고등교

육 9%, 비정부기관 4%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외국으로부터 공여되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필리핀의

특색의 하나이다 (<표1> 참조).  

<표 1> R&D 자금의 부담과 지출 흐름(1992)  

2) 인력의 배분  

필리핀에 있어서의 R&D 종사자 총수는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2년도에 1만 5,600만명, 연구자 수는 약 1만명

이다. 집계는 헤드카운트 베이스이다. 즉 연구자 1인당 R&D 지출액을 산출하면 불과 1만달러 정도로, 태국, 인도네

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부문간 배분에서는 정부가 39%, 고등교육기관이 44%, 민간기업이 10%, 비정부기관이

6%이다.  

3) 연구분야별 배분(<표 3> 참조)  

2. 과학기술행정기구와 정부의 R&D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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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행정기구  

필리핀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기구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은 1982년의 일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국가과학개발위

원회(National Science Development Board, 1958년 설립)가 국가과학기술국(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uthority)이 되어, 그 밑에 공업·에너지, 농업, 의학의 세 개 분야별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해에는 교육법

이 개정되  

<표 2> R&D종사자의 고용구조(1992년)  

<표 3> 연구분야별 R&D 활동(1992년)  

어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의 장애가 되는 법률상의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5년 후인 1987년 아키노 대통령 하에서

동 국은 각의 맴버인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였다. 더불어 첨단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자문위원회가 추가되었으며 몇

군데의 국립연구소가 동 부 밑에 신설되었다.  

2) 정부의 R&D 활동(<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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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부에 있어서의 연구분야별 R&D지출과 종사자 수  

<표 5> 과학기술환경부 관련 조직의 예산과 인원(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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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력의 육성  

그러나 앞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는 R&D활동을 뒷받침하는 인력의 층이 아직 얕아, 이를 육성, 강

화하는 것 자체가 더욱 커다란 과제이다. 일렉트로닉스기술의 다양한 첨단적 공업기술분야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

것은 잘 인식되어 있어 첨단과학기술연구개발심의회(PCASTRD)는 장기적 목표의 하나로「고도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R&D를 담당하는 자기증식가능한 인력 풀의 육성」(develop a self-generating critical mass of manpower for R&D)

을 들고 있으며, 학위취득을 위한 장학금제도와 외국연구자를 초빙하기 위한 보조사업 등도 또한 심의회의 중요사업

으로 되어 있다.  

4) 연구교육용 네트워크: PHILNET  

과학기술환경부에서는 국내의 주요한 교육,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로서 1993년말부터 PHILNET를 운용하

고 있다. 당초는 호주의 빅토리아공과대학(VUT)을 경유한 다이얼 업 방식의 매일 서비스로서 시작하였지만, 1993년

12월에는 국내의 백본이 완성되었고 또 54Kbps의 국제전용선에 의한 인터넷망에 대한 접속도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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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체제와 대학의 R&D 활동  

1) 고등교육체제  

필리핀에 있어서의 고등교육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11년에 도미니會에 설립  

<표 6> 필리핀에 있어서의 고등교육(1991/1992년) 

 

<표 7> 필리핀에 있어서의 고등교육  

 

한 콜레지어「聖토마스」는 후에 로마교황으로부터「대학」으로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데, 스페인 통치시대에 이 밖에도 몇군데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또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나서도 프로테스탄트와 카소리크의 명맥이 수 많은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결과, 현재는 <표 6>,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에 226개교의 공립대학과 600교가 넘는 사립대학이 있어

공·사립을 합한 연간졸업생 수는 1991년에 약 25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 내역을 전공분야별로 보면 공학관련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은 낮다. 또 필리핀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자의 대학진학율이 남자에 대하여 매우 높다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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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든 학부에 대하여 해당된다.  

2) 대학에 있어서의 R&D 활동  

이와 같이 필리핀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높지만, 미국 식민지 시대에 이식된 엄

밀한 국가/종교의 분리정책에 따라 정부에 의한 대학으로의 자금지원은 연구지원을 포함하여 1970년대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원을 가진「대학」은 기본적으로는 신학교이며, 戰後에 이르기까지「과학연구

자로서 연구를 생업으로 하는 것은 필리핀 대학 졸업생 이외에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1975년에 이르러 당시의 국가과학개발위원회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발전을 목표로 하여 사학지원제도를 개시

하였고, 나아가 1982년에는 교육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의 장애가 되는 법률상의 규제가 철폐되었

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부 밑에 설치된 분야별 연구개발심의회가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

출하였다. 이러한 지원금은 분야마다 설치된「R&D 네트워크 멤버」로 불리우는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첨단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는 PCASTRD의 경우, 이 맴버에 포함되는 대학은 <표 8>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학의  

<표 8> 첨단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의 R&D 거점대학 

<표 9>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분야별 R&D 지출과 종사자 수  

페이지 6 / 14과학기술정책Vol.7 No.6 012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7-M06-012.HTM



<표 10> 민긴기업에 있어서의 연구분야별 R&D 지출과 종사자 수 

R&D 자금에서 차지하는 정부자금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아, 불과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금의 60%는 대학의

자기재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아세안 제국에서 볼수 없는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분야에서

보아도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의 비율이 약 40%로 되어 있어 산업기술분야의 비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다.  

4. 민간기업의 R&D 활동과 정부의 지원정책  

1) 민간기업의 R&D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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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 있어서의 R&D활동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표 10> 에 산업분야별 R&D지출과 연구자 수를 나타내었는데, 그

의 활성화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 인도네시아  

1. R&D 자금과 인력의 배분  

1) R&D 자금의 규모와 흐름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R&D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단편적인 형태로 몇가지의 조사가 실시되어 왔는데, 1993년

에 세계은행의 자금원조와 미국국가연구평의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얻어 동국

최초의 포괄적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정부, 대학, 기업의 각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국 R&D 활동

의 전체상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사의 실시에 있었던 것은 기술평가응용청(BPPT)과 인도네시아과학원(LIPI)산하의 연구기관인 과학기술발전분석센

타(PAPIPTEK)이며, 여기에 중앙통계국(BPS) 등의 관련 정부기관이 협력하였다. 조사대상년도는 1991년이며 본 조사

를 위한 특별조사표가 관련 정부기관, 49개교의 국립대학 및 20인 이상의 고용규모를 가진 모든 기업에 대하여 배부

되었다. 조사결과는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f Indonesia 1993˝으로서 발표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그 해의 인도네시아 전체의 R&D 지출규모는 약 5,000억 루피아(Rp)이며 달러환산으로 약 2.3억 달

러가 된다. GDP 대비율에서는 0.22%이다. 부문별 지출을 보면,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R&D 지출은 여전히 60% 이상

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민간기업지출이 그 다음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5%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 관한 데이터는 예산서 제15장「과학기술예산」과 이 이외 부분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예산을

재집계한 것이며, 과학기술관련 예산 전체적으로는 약 1조 루피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표 11>에 부문간 R&D자금

의 흐름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2) 과학자·기술자의 고용구조  

한편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사는 실질적으로는 과학자·기술자의 고용실태조사이며, R&D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정부, 대학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과학자·기술자가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의 파악이라는 관점을 포함하여 인적자원의 배치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개독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지표조사의 방향으로서 오히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과학자·기술자(NS&E: Natural Scientists ＆ Engineers)는 자연과학계 박사. 석사, 학사의 각 학위

취득자와 디플로마학위 취득자의 전체로 정의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과학자·기  

<표 11> R&D 자금의 부담과 지출 흐름(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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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의 총수는 약 24만명이다. 이것은 아세안 각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한편 이와 같은 숫자는 정확히는 비교

할 수 없다). 싱가폴의 60배, 인도네시아 다음의 인구규모를 가진 필리핀과 비교해도 3배의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석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적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이다.  

<표 12>는 이러한 인적자원이 정부/대학/기업의 모든 부문에서, 또 어떠한 업무내용에서 고용되어 있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업무내용은「연구개발」,「생산기술」,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 과학자·기술자 중「연구개발」에 종

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한 2만명이다. 기업부문에서 일하는 NS&E의 주된 업무는「생산기술」(PE

Production Engineers)이지만, 이것도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기타」로 분류되어 있다.「기타」

에 포함되는 업무의 내용은 다지에 걸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다지 과학자·기술자로서의 지식이

나 경험이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는 직무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 부문별로 보면 NS&E 총수 약 24만명의 78%

에 사당하는 19만명 정도가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정부로의 집중은 R&D지출액에서 본 경우보다도 더

욱 현저하다. 한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불과 14%, 대학은 8% 정도에 불과하다.  

<표 12>의 후단에는 NS&E의 학력별 구성을 나타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등교육과정에서 부여할 수 있는 학위는

대학 및 단과대학으로 구성된다.  

3) 연구분야별 구조  

인도네시아의 조사에서는 R&D지출에 대해서는 연구분야별 숫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배치상황으로부터 분석한

다. <표 13>은 전공분야별 집계가 가능한 학사 이상의 NS&E에 대하여 전공분야를 농업, 의료, 산업기술 등으로 3분

류하여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비율은 태국 보다 약간 낮은 29%이며, 대부분은 정부에 의

해 부담되고 있다.  

<표 12> 과학자·기술자의 고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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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공분야별로 본 과학자·기술자의 내역(1991년) 

<표 14>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과학자/기술자의 고용구조 

<표 15>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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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정부부문의 각 기관을「연구기관」과「비연구기관」으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각 부처 소속기관」과 특

정 부처에 속하지 않는「범부처적 기관」으로 분류하여 학위별 취업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원자력청(BATAN), 기술응

용평가청(BPPT), 인도네시아과학원(LIPI)의 다양한 기관은 여기에서는「범부처적」의「연구기관」에 위치시킨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구개발지출 3.100억 루피아의 80%<표 15>의 (가), (나)의 각 란에 속하는「연구기관」이 사용

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를 (다), (라)의 각란의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동 표에는 ( )안에 해외유학생 비유를 나타

내고 있다. 이 숫자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연구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자는 1/2에서

3/4가 해외에서 학위취득자이다.  

2. 과학기술행정기구와 정부의 R&D 활동  

1) 과학기술행정기구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연구개발조직은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나누어 인도네시아과학원, 기술평

가응용청, 원자력청과 같이 어떤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범부처적연구기관(LPNDs)과 공업부, 농업부 등의 각 부처에

속하는 연구기관으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과학원(LIPI)은 네델란드 식민지 시대의 연구조직을 기초로 하여 1986년에 대통령 직속 독립연구기관이

되었다. 또 기술평가응용청은 1975년에 풀타미나가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R&D부문을 분리독립시킨 것이며, 문자 그

대로 「(해외의)기술을 평가하고 응용한다.」라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연구개발기관이다.  

( 참고) 자카르타 근교의 연구도시: PUSPITEK  

과학기술기반정비의 일환으로 연구기술부가 쟈카르타시 근교의 슬픈에「국립과학기술센터」(PUSPIPTEK)로 불리우는

연구도시를 건설하였다. PUSPIPTEK에는 현재 기술평가응용청 소속 5개 연  

<표 16>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립연구소(공업·에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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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인도네시아 과학원 소속 4개 연구소 및 원자력청 소속 9개 연구소가 집중 입지하고 있다. 또 1993년에는 일본

의 협력으로 환경관리청(BAPEDAL)의 환경관리센터도 건설되었다.  

3. 고등교육체제와 대학에 있어서의 R&D 활동  

1) 고등교육체계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1만 수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는 국립 49개교, 사립 천개교 이상의 대학을 헤아

리지만, 이공계 학부를 가진 대학은 한정되어 있어, 1989/1990학년도의 숫자로 재학생 수가 약 27만명, 연간 졸업생

수도 이공계 학부만으로 1만 5천명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17> 참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은

반둥공과대학(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이며, 그 전신은 식민지에서의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반둥 고등공학교(1920년 설립)로 거슬러 올라간다(<표 18> 참조).  

세계은행은 1985년부터 5개교의 대학에 ˝Inter-University Center˝를 설치하여 연구자금원조, 연구자의 교류지원

해외에서의 학위취득 장학금 교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본정부도 JICA의 프로젝트 기술협력에 의해 스라바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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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폴리테크를 설립하고 있다.  

2) 유학제도  

그러나 <표 15>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실제로 R&D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관반수는 여전히 외

국 유학에 의해 석사, 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며, 국내에 있어서의 교육만으로는 연구자로서 필요한 지

식경험을 습득하는 것은 아직 곤란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각종 유학제도이다. 

3) 대학에 있어서의 R&D 활동  

인도네시아의 대학은 인도네시아 전체의 과  

<표 17> 인도네시아의 국립대학 학생 수 및 졸업생 수 

<표 18>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립대학  

학자·기술자의 14%를 고용하고 있는데 R&D지출액에서는 불과 5%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4. 산업에 있어서의 R&D 활동과 정부의 진흥책  

산업에 있어서의 R&D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소재산업중심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R&D 자금

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인력면에서 분석하였다. <표 19>는 중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과학자·

기술자의 고용상황을 정리한 것인데, 금속제품, 화학, 석유와 같은 소재산업분야가 60%정도, 식료품, 목재, 섬유 등

의 경공업분야가 40%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고용되어 있는 과학자·기술자 중에서 R&D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생산현장에서의 엔지니어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R&D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국영석유회사 풀타미니와) 1989년에 과학기술담당장

관의 지휘하에 이관된 10개사의 국영「전략기업」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IPTN(항공기 제조), PTPAL(조선), PIN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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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공작기계), BARATA(기계), BBI(기계), INKA(차량), INTI(전화교환기), LEN(통신기기), DAHANA(화약), 크라카

타우제철의 각사이며, 이들은 독립채산을 요구하는 기업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정부원조를 받아 R&D 활동을 하고 있

는 것 같다. 국가의 위신을 건 프로젝트라고도 해야 할 항공기 개발에 대해서는 1995년 8월에 N250형기가 최초 비행

에 성공하였고 차기계획으로는 8년동안에 20억달러를 투자하여 130인승 제트기(N2130)를 개발한다는 야심적인 계획

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R&D활동은 아직 거의 찾아 볼수 없는 것 같다. 정부도 민간기업

의 R&D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등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표 19> 산업별로 본 과학자·기술자(NS&E)의 고용구조(1990년) 

주석 1)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Tel:02-25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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